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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１１２

(２０２３)년 ２월

１１일

토요일

음력 １월 ２１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 일 강 국 을  일 떠 세 우 자 !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

군창건 75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이 

2월 8일 수도 평양의 광장에서 

거행되였다.

건군절기념열병식이 거행되게 될 

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통로들에는 

강군의 위용넘친 혁명무력의 각 군종, 

병종대오들과 첨단무장장비들이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열병식주악을 맡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입장하였다.

장엄한 무력시위의 전투적열광을 점화

하며 미더운 항공륙전병들이 난도높은 집

체강하기교로 활공하면서 건군절의 밤하

늘에 환희로운 불보라를 펼치고 찬연한 

광채를 뿌리는 국기와 당기를 거폭으로 

휘날리며 날아내렸다.

이어 혁명군가의 기백넘친 선률로 광장을 

진감하며 종합군악대의 례식이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각급 련합부대 군기입장의

식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설주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영접의식이 

엄숙히 진행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

위병대와 공화국무력의 주요부대 군기들

을 사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을 국방성 지휘관들과 대

련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

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열병대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노래 《빛나는 조국》의 장중한 주악이 

울리며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원수가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준비

되였음을 정중히 보고올리였다.

드디여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전

백승사를 빛내여온 혁명강군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개시되였다.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전통과 계승성을 

뚜렷이 보여준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당중앙결사옹위이자 곧 조국수호이고 혁명

의 전진이며 승리이라는 복무의 철학, 백

승의 철학을 웅변하며 당중앙위원회호위

처종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 호위국

종대, 호위사령부종대가 보무당당히 행진

해나갔다.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떠는 

정예부대들의 군기를 휘날리며 조국수호

의 전초선에서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

해나가고있는 군집단들이 장검을 비껴든 

지휘관들을 위시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바다의 결사대, 하늘의 방패로 용맹떨

치는 해군, 공군종대와 공화국무력의 불가

항력의 상징인 전략군종대, 특수작전군종

대들도 당중앙이 출전명령만 내리면 질풍

노도쳐나가 적들을 섬멸하고 승리의 개가

를 높이 울릴 전투정신으로 충천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준엄한 나날에나 

평화로운 나날에나 항상 혁명의 전위, 계

급의 전위에 굳건히 서서 조선혁명의 혈

통,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보

위해나가는 근위병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 2면으로 계속)

조선인민군창건 ７５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